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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4. 23.(화) 08:00 배포 2024. 4. 22.(월) 18:00

문체부와 한국방송공사, 
전 국민의 언어문화 개선에 앞장선다

- 4. 23. 문체부와 한국방송공사 업무협약 체결
- 케이비에스 엄지인·김승휘 아나운서, ‘언어문화 홍보대사’로 위촉

  우리 겨레의 큰 스승이신 세종대왕 탄신(5. 15.)을 앞두고 문화체육

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한국방송공사(사장 박민)는 4월 23일(화), 

케이비에스홀(서울 여의도)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 국민의 언어문화 

개선에 앞장선다.

  국어정책을 전담하는 문체부와 공영방송으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한국방송공사는 올바르고 품격 있는 우리말을 사용하고, 나아가 

이를 국민에게 장려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콘텐츠와 행사 개발, ▴우리말 

순화 등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환경 조성, ▴수어·점자 정보 제작과 제공 

촉진 등에 힘쓴다.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케이비에스(KBS) 엄지인, 김승휘 아나운서를 ‘언어

문화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엄지인 아나운서는 <우리말 겨루기> 프로

그램을 가장 오래 진행했으며, 한국어연구부 팀장을 지낸 김승휘 아나운서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도전 골든벨> 등 다수의 프로그램에서 활발히 

활동한 바 있다. ‘언어문화 홍보대사’는 범국민의 언어문화 개선과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한 협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전 국민 받아쓰기대회’ 첫 개최 등 올바른 언어문화 개선 위한 다양한 

협업 활동 확대



- 2 -

  문체부는 국민이 올바른 우리말을 사용해 문화적 삶을 영위하고, 공공 

부문에서 쉽고 바른 공공언어를 사용하여 누구나 알기 쉬운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국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어 남용과 비속어 및 혐오 

표현 사용 등을 개선하기 위해 바른 우리말 사용 장려 활동과 각종 캠페

인을 진행하고 전국 국어문화원을 통해 국어 상담과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는 공공언어 평가･개선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한글과 한국어는 한국 문화의 근간이자, 문화적 창의성의 

기반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한국방송공사와 함께 올바른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협업 활동을 확대하겠다.”라며, “특히 올해 처음으로 

국립국어원과 한국방송공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전 국민 받아쓰기대회*’

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10월 한글 주간에 전 국민 대상 받아쓰기대회 진행[‘외국인 받아쓰기 대회(5. 15.)’, 

‘전 국민 받아쓰기대회’ 예선(9월) 사전 진행]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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